
휴비스, 염색까지 도맡아 중국 도전
용성과 합작으로 항조우 염색공장 세워 … 고부가가치 직물생산 도모

Polyester 전문 생산기업 휴비스(대표 조민호)가 중국 항조우(杭州)에 염색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화학섬유업계 대기업이 염색사업에 관심을 갖는 것은 이례적 일이다.

휴비스는 중국 현지의 직물 생산기업과 합작법인 형태로 2003년 5월부터 중국 항조우 직물공업단지 부근에

염색공장 착공에 나서 2004년 3월께 준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상무급을 팀장으로 하는 항조우 본부팀을 신설하고 100억원 가량의 투자 계획도 세워 놓은 것으

로 알려졌다.

그러나 별도의 염색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며 국내 염색기술과 설비로 후가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

이라는 설명이다.

염색공장은 중국 현지 직물 협력기업인 용성과 합작법인 형태로 추진되고 있으며, 휴비스가 전체의 약 30%

를, 용성이 70%룰 투자할 것으로 전해졌다.

휴비스가 자체 염색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만큼 삼양사 계열의 염색기업 삼양텍스로부터 라인설비 등

공장 설립에 관한 경영 노하우와 기술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휴비스의 투자 계획은 Polyester 장섬유 수출에 그치지 않고 염색까지 일괄 처리함으로써 중국 현지사업의

부가가치를 더 높이겠다는 공격경영의 하나로 분석되고 있다.

지금까지 대구 등에서 국내기업이 원사를 수출한 뒤 중국 현지에서 염색가공을 거쳐 직물생산 기업에 팔아

왔으나 중국 염색산업이 뒤떨어지다 보니 제값을 못받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휴비스는 원사생산부터 염색까지 처리해 현지 수요기업에 고부가가치 제품을 공급하고 매출 규

모도 늘릴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려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이미 사양화 되다시피한 염색산업은 중국 내에서도 중소기업들이나 참여할만한 전형적인 3D업종

이자 장래성이 높지 못한 부문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편, 휴비스는 항조우 외에 쓰촨성(四川省) 청두(成都)에 있는 쓰촨폴리에스터공사와 합자계약을 맺고 2003

년 연말까지 총 1억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2004년 중 연간 생산 22만톤 규모의 Polyester 단섬유 공장이 현지에 들어설 계획이다.

또 이를 시발로 삼아 대규모 혹은 간단한 설비라인을 들여서라도 상하이 등에 기능성 고가 제품을 생산·

판매할 수 있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미 판매망 채널을 확보한 만큼 확실한 아이템만 있으며 바로 생산·판매할 수 있어 세계최대 소비시장으

로 부상하는 중국 공략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브라질 등 남미 지역과 폴란드, 헝가리 등 동구유럽

진출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인경/화학저널 편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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